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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고린도후서 4장 16~18절 
- 제목 : “낙심을 극복하는 새로움의 비결”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세상의 감투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는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를 도취
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취한 것은 술에 취한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부 술에 취해 있습니다. 학벌과 돈,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고난을 통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며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할 환경과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낙심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고후4:16, 고후4:8~9, 고후4:3)

2.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후4:17, 롬8:18, 고후4:18, 고후4:14, 빌3:20~21)
 
3.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자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였기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4.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고후4:7).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고후4:4,6)
    이 보배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후4:10~11, 고전15:31)  

· 본문 읽기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말씀기도제목 
1. “영광의 중한 것”을 응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봄으로 낙심을 벗어나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2.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낙심을 극복하고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말씀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을 터득하여 가슴을 찢는 자세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어느 젊은 성악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성악 교수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평가하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저 여자 분은 위대한 성악가가 될 소질이 있다. 만약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녀의 심령이 찢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목소리에 인생이 실린다는 것을 말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빛을 발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고귀한 일을 예수 생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